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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2027년부터 수입품 탄소세 부과… EU CBAM 반영
- 영국 정부가 2027년부터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표함.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반영해 이 법안을 마련했음
- 영국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영국으로 들어오는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유리, 수소, 철강 등 배출 집

약적 산업 제품의 탄소 배출을 억제한다는 계획임
- 또한, 영국 정부는 탄소세를 부과함으로써 글로벌 파트너가 탄소 감축 전략에 동참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수입품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완화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됨

2. 미국, 실시간 메탄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2500억원 대출 승인
-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5일(현지시각) 석유 생산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억8900만달러(약 2490억원) 대출을 승인했다고 로
이터통신이 전함

- 롱패스 테크놀로지(LongPath Technologies, 이하 롱패스)는 에너지부의 대출 프로그램 사무국
(LPO)으로부터 최대 1억8900만달러(약 2490억원)의 대출 보증에 대한 조건부 약정을 받음

- 이 기업은 미국 휴스턴에 기반을 둔 탄소배출량 관리 및 메탄 모니터링 전문 기업임. 롱패스는 미국의 
주요 석유 및 가스 생산지에 배출 감시 시스템(Active Emissions Overwatch System)을 보급하기 위
해 이 자금을 사용함

- 원격 메탄 모니터는 텍사스주, 오클라호마주, 캔자스주, 콜로라도주, 노스다코타주, 뉴멕시코주에 걸
쳐 1000여 개가 설치될 예정임

3. 유럽 위원회, 2040년 기후 목표 제안 예정
- 유럽 위원회가 내달 6일 2040년 기후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유랙티브가 지난 4일(현지시간) 밝힘
- 유럽기후법에 따르면, EU는 2030년까지 55% 탄소 감축, 2050년까지 100% 탄소중립을 약속하고, 

올해 안에 2040년 중간 목표치를 제안해야 함. EU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감축하겠
다고 선언했음

- 하지만 유럽 환경기관(EEA)은 지난 12월 유럽이 2030년 기후 목표 대부분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특히 에너지 소비, 순환경제, 친환경 농업 부문에서의 기후 노력이 부족하다고 밝힘

- 이에 2040년 EU 기후 목표 향방에 따라 유럽 국가들의 기후 정책이 어떻게 좌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EU 27개국의 환경 장관들은 오는 16일 첫 번째 비공식 환경 장관회의에서 2040 목표 계획에 대해 논
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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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2024.1.5) 김진영 기자

(임팩트온 2024.1.9) 송준호 기자

(임팩트온 2024.1.8) 김환이 기자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401051325156441e8b8a793f7_1/article.html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81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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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US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신산업 육성·탄소중립 기대”/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
럼 거래… ‘중개업’ 신설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CCUS법은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및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

음. 또한, △이산화탄소 공급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R&D 지원 △창업 지원 △신산업 
발굴 지원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음

- 정부는 CCUS법의 본회의 통과로 향후 관련 산업 성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국회 의
결 이후 1년 뒤 본격 시행될 예정임

- 한편,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중개업’을 신설하고, 무상할당 비율을 직전 계획기간보다 적거나 같
도록 해 사실상 유상할당 비중을 늘리도록 했음

2. 정부, NDC 고려해 탄소배출권거래제 손 본다… NDC 달성에 빨간 불/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 탄소중립설비 지원… 8일부터 공모
-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효과를 고려해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운영 방식

을 변경하기로 함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5일 2022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배출량 관

리의 중요 정책 수단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NDC(’23.4)와 국제적 흐름 등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힘

- 정부도 4일 마련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유상할당과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을 확대하고 배
출권의 과다할당을 방지하는 등 NDC를 감안한 ‘제4차 기본계획’을 2024년 내 수립하겠다”고 함

- 한편, 탄소중립 설비 교체·설치비를 지원받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을 8일부터 모집한다
고 환경부가 7일 밝힘. 올해 지원 예산은 총 1천202억원이 편성됨

3. 정부, 2030년대 SMR 분야 ‘글로벌 톱 3’ 달성 목표… i-SMR 국회 포럼
- 정부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 오는 2030년 이후 글로벌 ‘톱 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음
- 김한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사업단장은 i-SMR 사업 추진 일정으로 올해 4월 i-SMR 표

준설계 착수, 내년 사전안전성 검토 통과 및 SMR 건설 준비, 2029년 준공 등을 제시함
- 김한곤 단장은 “수출 성과를 내기 위해 캐나다의 공급자 설계 검토 등 해외 설계 인증도 조기에 추진

하겠다”고 밝힘
- GS건설은 이날 발표에서 현재 국내에서 i-SMR 실증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으며, 최종 사업안 확정 

뒤 한국수력원자력에 공동 추진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힘

4. 공급망 불확실성 타개… 핵심 품목에 10조 규모 기금 조성한다
- 정부가 올해 글로벌 ‘자원 무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 200여개 경제안보 핵심

품목을 지정·관리하고,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함.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에서 이같이 밝힘

- 주요 내용을 보면, 공급망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완
비함. 또, 2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임

- 상반기 중 국회 보증동의를 얻은 뒤 수출입은행을 전담조직으로 기금심의위원회도 구성해 하반기에
는 본격적인 운용에 나선다는 구상임

- 공급망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인 ‘공급망 다변화’도 병행 추진함

(ESG경제 2024.1.5) 이신형 기자

(연합뉴스 2024.1.7) 이재영 기자

(영남일보 2024.1.6) 송종욱 기자

(에너지경제 2024.1.5) 전지성 기자

(뉴스1 2024.1.4) 이정현 기자

(MTN뉴스 2024.1.9) 유주엽 기자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558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7017400530?input=1195m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40106010000816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105010001651
https://www.news1.kr/articles/5279687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1091440262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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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MW그룹, 뮌헨공장에서 순수 전기차 방식 생산 첫 번째 공장
- BMW그룹은 뮌헨공장이 전 세계 생산에서 순수 전기차 방식 생산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공장이 될 것

이며, 2027년 말 전환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힘
- 현재 이 공장에서는 하루에 약 1000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가량만 순수 전기차임
- BMW그룹은 완전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6억5000만유로(약 9322억원)를 투자해 물류 공간을 갖춘 차

량 조립공장 및 새로운 차체 공장 등 4개 건물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2. MS, 한화큐셀 미국 태양광 공급망 개발 지원 8년간 전략적 제휴
- MS와 한화큐셀이 MS의 기후 및 재생에너지 목표와 미국 태양광 공급망 개발 지원을 위해 미국산 태

양광 패널 및 서비스 12GW 공급 등을 포함한 8년간의 전략적 제휴를 발표함
- 지난해 양사는 2.5GW 규모의 계약을 체결함. 이번 계약은 2023년 초 한화큐셀이 25억달러(약 3조

2775억원)의 미 태양광 공급망 구축 투자계획과 더불어 한화큐셀의 역대 최대 규모 투자임
- 한화큐셀은 2032년까지 MS의 프로젝트에 매년 약 1.5GW의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기 위해 협력할 예

정임. 이는 연간 180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임

3. GM, 정부 보조금 탈락 전기차 구매자에게 7500달러 인센티브 제공
- 미국 내 1위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가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자

사 전기차 구매자에게 한 대당 7500달러(약 983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3일(현지시간) 
밝힘

- GM의 전기차 쉐보레 볼트는 올해에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만, 캐딜락 리릭과 셰비 블레이저는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로이터가 이날 보도함

- GM은 이에 따라 미 전역의 딜러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이 보조
금과 동일한 금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로이터가 전함

4. H&M, 방글라데시 해상풍력 투자… ‘공급망 탄소저감’
- 스웨덴 H&M 그룹이 방글라데시의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에 투자 중임
- 약 500메가와트(MW) 용량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완공되면 2041년까지 방글라데시 국가 전력의 

40%를 공급하며 연간 탄소배출량을 72만5000미터톤 감소시킬 전망임
- 그린비즈에 따르면, H&M은 재생에너지 전문펀드 ‘코펜하겐 인프라 파트너스(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와 패션브랜드의 기후정책을 장려하는 비영리 단체 ‘글로벌 패션 어젠다
(Global Fashion Agenda)’가 구성하는 1억달러(약 1311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공동자금 
중 일부를 투자할 예정임

5. 베트남 전기차 빈패스트, 인도에 ‘연간 15만대’ 공장 설립 추진
- 베트남 전기차업체인 빈패스트가 인도에 생산 시설을 지음
-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빈패스트는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와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협

약을 전날 체결함
- 투자 규모는 최대 20억달러(약 2조6천억원)로, 연간 생산 대수는 15만대에 달함. 빈패스트는 올해부

터 공장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함

(ESG투데이 2024.1.8) 마크 시걸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2024.1.4) 국기연 특파원

(한국섬유신문 2024.1.8) 민은주 기자

(연합뉴스 2024.1.7) 김범수 기자

(ESG투데이 2024.1.10) 수잔 라헤이 기자

https://www.esgtoday.com/microsoft-signs-12-gw-u-s-solar-panel-procurement-deal-with-qcells
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4010406550977336b49b9d1da_1/article.html
https://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234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7017800084?input=1195m
https://www.esgtoday.com/bmw-to-produce-only-all-electric-vehicles-at-munich-plant-from-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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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차, 인도 타밀나두에 ‘1조원 추가투자’ 수소 자원 센터 설립
- 현대자동차가 1조원가량을 투자해 인도에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거점을 마련함. 8일 업계에 따르

면, 현대차는 7일(현지시간) 타밀나두주 주정부와 ‘친환경 전환 및 미래 신사업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
약(MOU)’을 체결함

- 이번 MOU에 따라 현대차는 타밀나두주에 618억루피(약 9800억원)를 투자해 수소 자원 센터
(Hydrogen Resource Centre, HRC)를 마련하기로 함

- 현대차는 이번 투자와 더불어 현지 친환경 시장 입지를 다지기 위한 신규 모델 출시도 준비하고 있음
- 일단 2025년 해외 전략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 크레타 기반 전기차 ‘크레타EV’를 추가한다

는 계획임. 이와 함께 수소연료전지차량(FCEV) 넥쏘 출시를 위한 파일럿 연구도 병행하고 있음

2. 삼성전자-테슬라, ‘스마트싱스 에너지’ 협업/“배터리 끝판왕이네” 삼성전자, 中서 에너지
밀도 높인 ‘리튬공기전지’ 특허 취득
- 삼성전자가 CES 2024에서 테슬라와 스마트싱스 에너지를 통한 협력을 발표한다고 7일 밝힘
- 이번 협력은 테슬라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최초 협업 사례로, 삼성 스마트싱스를 테슬라의 △태양

광 패널 △파워월(Powerwall,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EV) 등과 연결해 앱 상에서 전력량
을 모니터링하고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됨

- 한편,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리튬공기전지’ 특허를 취득함.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혼합
도체·리튬공기전지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등록함

3. 포스코,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에 수소 생산 공장 건설… 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한 전초기지
- 포스코는 독일의 린데와 함께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에 수소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함. 이 협약

은 포스코가 멕시코에서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확보하게 됨을 의미함
- 4일(현지시간) 멕시코 지역지 엘 솔 데 탐피코(El Sol de Tampico)에 따르면, 린데는 포스코의 연속용

융아연도금강판(CGL) 공장 내에 수소 생산시설을 설치할 예정임. 이 공장에서 생산된 수소는 포스코
에 공급돼 강판 아연도금 공정에 사용될 예정임

- 포스코가 린데와 협력을 결정한 것은 강판 생산에 필요한 연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됨

4. 대한항공, 바이오항공유 글로벌 발 넓힌다… 탄소배출 저감에 속도
- 대한항공이 환경에 친화적인 지속가능항공유(SAF) 투입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총력을 다해 오는 

2050년까지 항공기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글로벌 넷 제로(Net-Zero)’ 기업에 이름을 
올릴 전망임

- 대한항공은 일본계 글로벌 물류 기업 유센로지스틱스와 SAF 사용에 협력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힘
- 양사는 아시아 지역 내 SAF 사용 활성화와 인식 제고에 뜻을 함께하고, 항공 물류 업계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기로 함

5. LG화학, 美 ABS 컴파운드 공장·CS센터 2월 본격 가동
- LG화학이 미국 고부가합성수지(ABS) 공장과 CS센터를 다음달 본격 가동함. 미국 라벤나 시의회의 허

가를 받아 오하이오 소재 전력 회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음
- 5일 라벤나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회는 지난 2일(현지시간) 정기 회의에서 퍼스트에너지의 전기 공급 

권한을 현지 시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허가함
- 퍼스트에너지는 LG화학의 ABS 컴파운드 공장과 CS센터에 전력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더구루 2024.1.8) 윤진웅 기자

(아시아투데이 2024.1.10) 박완준 기자

(뉴스락 2024.1.10) 황민영 기자

(더구루 2024.1.5) 오소영 기자

(남도일보 2024.1.7) 고광민 기자

(M투데이 2024.1.5) 최태인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2024.1.5) 홍정화 기자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64844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110010006498
https://www.newslo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244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64778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3905
https://www.auto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112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401051405148932e8b8a793f7_1/artic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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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플라스틱 데이터 등록소 출범
- 캐나다에서 연방 정부 차원의 플라스틱 레지스트리(Federal Plastic Registry, 플라스틱 데이터 등록

소)를 출범할 계획임

- 캐나다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자들이 캐나다 시장에 판매하는 플라스틱의 양과 종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레지스트리 설립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생산부터 폐기까지 수명 주기에 걸쳐 
플라스틱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3일(현지시각) ESG투데이가 밝힘

- 캐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연방 플라스틱 레지스트리는 캐나다의 플라스틱 오염 및 폐기물 
감축을 위한 계획 중 일부임. 캐나다는 연간 440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버리고 있으며,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전체의 9%에 불과함

- 이렇게 플라스틱 레지스트리가 만들어지면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플
라스틱 데이터를 제공해 소비자와 기업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전망임

- 새로운 플라스틱 레지스트리가 만들어지면 생산자들은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의 양과 종류, 플라
스틱의 이동 경로, 수명을 다한 플라스틱의 처리 현황 등을 매년 보고해야 함

- 캐나다 정부가 제안한 플라스틱 레지스트리에서는 플라스틱의 범주를 포장, 일회용품, 가전제품, 전
자제품, 건축 소재, 타이어와 섬유 등에 이르기까지 캐나다 시장에 출시된 대부분의 플라스틱을 다루
게 됨

-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캐나다 정부가 실시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임. 
캐나다 정부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활용 요구사항, 의무적인 라벨링 규칙, 플라스틱 레지스트리 
출범 등을 발표한 바 있음

- 캐나다 정부는 오는 2월 13일까지 공청회 기간을 가진 후 해당 정책을 시행할 방침임

- 한편, 202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기로 예상된 ‘유엔 플라스틱 협상’이 올해 4차, 마지막 5차까지 예
상되면서 각 국가와 기업의 플라스틱 정책도 주목받고 있음

- 일례로 독일은 지난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승인한 바 있음.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는 2024년을 기준으로 등록하고, 2025년부터 특별부담금을 기금으로 
납부해야 함. 음료 컵, 비닐봉지 및 포장재뿐 아니라 담배 필터, 풍선 등도 이에 해당됨

- 독일 연방환경청은 현재 DIV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새로운 부
담금(SUP)을 매기기 위한 플랫폼으로 알려짐

(임팩트온 2024.1.5) 홍명표 기자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557

